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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쿠스 베른리 사이토

이번 예술적 연구의 중심은 부산 기장군의 비옥한 연안 해역에서 다시마를 기르시는 분들의 지역 상황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음식조미료 뒤에 숨은 기술과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예술가는 

이동리항의 다시마 공장에서 일주일간 견습생로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공동으로 작업하는 환경에서 함께 저녁을 

먹거나 젖은 다시마 위에서 미끄러지는 등 일상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동료 예술가들인 한석경, 전희경과 

김대홍은 마르쿠스가 다시마 문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통찰력과 이야기를 모으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시마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얻은 지식은 마르쿠스가 지역의 아이들이 다시마를 가지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다시마 연구실’을 설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픈스페이스 배에서의 설치는 이동리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서 모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마 조각의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다시마는 빠르고 무성하게 자라서 이것을 기르는 일은 어떤 작물을 경작할 땅이나 물을 끌어들이거나 

인조비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가 음식으로서가 아닌 조각적인 재료로서 식용해초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멋진 퇴비로도 변하니까요. 신선하고 수분을 함유한 다시마는 육감적이면서도 

만지기가 꺼려집니다. 다시마는 다루기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예술가와 

유기물 간의 공동창작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이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조절할 수 없게끔 말려집니다. 운 좋게도 

마르쿠스는 젖은 다시마가 빛에 민감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그라프(‘그라프’는 옛날 그리스어로 

‘기록하다’라는 뜻)라고 부르는데, 사물들을 이 위에 올려놓고 태양빛에 노출시키면, 다시마는 단조롭게 인화된 

사진처럼 그 위에 덮여 있던 사물의 형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마 기르기는 기장군에 있는 이동리의 다시마 제조업자들께서 기꺼이 지원해주신 덕에 가능했습니다. 2011 오픈 

투 유의 동료 입주 작가들과 오픈스페이스 배의 디렉터 팀, 마지막으로 2011 부산 예술 캠프의 참가 어린이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번역: 함효진).


